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척희가 울며 고하였다.
“첩妾(여자의 자칭)이 나이
이구二九( 1 8세)에 한왕이 팽성
彭城에서 항우에게 패한 바 되
어 도망하다가 첩의 집에 오매
첩의 노부老父가 후히 대접하
더니, 한왕이 첩을 보고 달래
어 왈曰, 천하를 얻으면 첩으
로 마땅히 황후皇后를 삼고 자
식을 낳으면 태자太子를 봉封
하리라 하여, 만 가지로 꾀오
며 첩을 친親하옵고, 그 후에
천하를 얻고 첩이 아들 여의如
意(한고조 유방의 넷째아들로
척부인戚夫人 소생이며 부황의
사랑을 받아 태자太子가 될 뻔
도 했다. 조趙나라에 봉해져
조왕趙王이 되고 시호가 은隱
이어서 은왕, 또는 조은왕으로
도 불렸다. 고조가 죽은 뒤 여
태후呂太后에 의해 남방의 올
빼미같은 독조 짐 새의 깃을
담근 독주를 마시고 죽었다)를
낳음에 한왕이 자기를 닮았다
하여 태자를 삼고자 하다가,
장량張良이 여후呂后를 위하여
거짓 상산사호商山四皓(한고조
때 세상의 어지러움을 피하여
섬서성陝西省 상현商縣 동쪽에
있는 상산商山에 들어가 숨었
다는 동국공東國公ㆍ하황공夏
黃公ㆍ녹리선생�里先生ㆍ기리
계綺里季 등 네 사람의 백발
노인)를 꾸며 여후의 아들 태
자 영盈(한고조의 장자 유영劉
盈이고 시호가 혜惠여서 혜제
라 한다. 처음에 태자太子로서
너무 어질고 허약하다 해서 폐
할 뻔했는데 대신 장량張良 등
에 힘입어 모면했다. 생모 여
태후가 척부인을 인체人�로
만드는 참혹상에 충격을 받아
병사했다고도 한다)을 도우매,
한왕이 결단치 못하고 다만 여
의로 조왕趙王(조趙나라 땅에
봉지封地한 천자의 아들 친왕
親王)을 봉하였더니 미치어 한
왕이 죽은 후 여후, 여의를 짐
살 殺(짐 이라는 새의 독으
로 죽임)하고 첩을 참혹慘酷히
죽였사오니 어찌 슬프지 아니
하리이꼬. 대왕은 익히 살피소
서.”
이를 듣고 염왕이 불쌍히 여

겨 위로하기를‘각별各別처치
處置함이 있으리라’하고 또
여후呂后를 불러 꾸짖어 가로

되,
“너는 여자로서 공신功臣을
무죄히 죽이고 진평陳平으로
더불어 사통私通하며 한왕이
진희陳�를 치러 간 후 좌우左
右더러 묻되‘군신群臣 중에
누가 가장 아름다우뇨’하니
대답하되‘진평의 얼굴이 관옥
冠玉(모자의 앞쪽을 장식하는
옥으로 썩 아름다워 미남의 얼
굴을 형용함) 같으나 한왕을
좇아 출정出征하였고 그 다음
은 팽월彭越이라’하거늘, 네
팽월을 가만히 궁중宮中으로
불러들여 은근殷勤히 대접하며
서로 친압親狎코자 하되, 팽월
은 조행操行이 정직正直한 사
람이라 너더러 이르되‘군부君
父(임금과 아비)는 일체一體이
니 어찌 감히 명을 좇으리오’
하고 고사불응固辭不應함에,
네 성내고 또 부끄러워 팽월을
무함誣陷(거짓으로 모함)하여
죽였으며, 척희를 몹쓸 형벌로
해害하고, 국모國母 되어 음란
한 일을 무수히 행하였기로,
너 죽은 후 2 0 5년 동한東漢(후
한後漢) 광무光武(한왕 유방의
9대손인 후한 광무제光武帝 유
수劉秀) 건무建武(광무제의연
호年號) 2년(서기 2 6년)에 이
르러 적미赤眉(눈썹에 붉은 칠
을 한 무리의 뜻으로 전한前漢
말에 사위인 평제平帝를 죽이
고 제위를 찬탈한 왕망王莽의
신新나라에 맞서 기병起兵한
번숭樊崇이 왕망군과 구별하기
위해 자기 군사의 눈썹을 붉게
칠하게 함) 번숭樊崇(전한말前
漢末의 적미적赤眉賊 두목으로
자칭 삼로三老라 하였다. 신新
을 세운 왕망王莽 말년에 유분
劉盆의 아들을 받들고 낭야瑯
죈에서 군사를 일으켰다가 뒤
에 광무제光武帝 유수劉秀에게
귀부했는데 모반했다가 주살되
었다)의 군사가 네 무덤을 파
네 몸이 썩지 않음을 보고 더
러운 욕辱을 보였으니 네 어찌
부끄럽지 아니하며, 또 네 아
들 혜제惠帝(유영劉盈)가 죽은
후에 네 남의 아들(자기 친정
여씨呂氏의 혈통)을 취하여 혜
제의 자식子息이라 하고 세워
임금을 삼고, 네 정사政事를
잡아 나라를 거의 망하게 하였
으니 네 죄상罪狀이 어떠하리

오.”
하니 여후가 산연뼛然히 눈

물을 흘리며 대답하기를,
“소첩小妾이 어찌 대왕 전前
에 일호一毫인들 기망欺罔(속

임)하리이꼬. 한신韓信을 죽임
은 이때에 한왕은 밖에서 정벌
征伐하고, 마침 한신이 모반한
다 고告하는 사람이 있기로 여
자의 몸으로도 국가를 위하와

한 일이요, 또 소하의 계교로
결단함이오며, 몸이 국모가 되
어 어찌 부정不貞한 일을 행하
리이꼬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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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‘임진란정신문화
선양회壬辰亂精神文化宣揚
會’가 오랜 탄생의 진통 끝
에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
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법
원 등기를 마치고 공식 출범
하였다. 
동 선양회는 처음에 임란

의 호국 선현 서애西厓 유성
룡柳成龍 후손 문중에서 그
4 0 0주기 기념행사를 성대히
치르고 나서, 한 문중의 차원
이 아니라 당시의 호국 명장
과 명현의 여러 후손 문중이
연합하여 국난 극복의 정신
을 현양할 사회단체를 결성
해보자는 의논이 일었고, 이
로부터 풍산유씨豊山柳氏의
유한성柳漢晟 전 고려대 교
수의 선도로 그 주비를 위한
물밑 작업이 이루어졌다. 그
리하여 사전 조정 2년여 만
에 1 0여개 문중의 호응을 얻
어 지난해 2 0 0 9년 1 1월 2 3일
서울 종로구 경운동 운현궁
에서 그 창립 발기인총회를
열었다. 여기에서 정관이 통
과되고 임원진이 구성되고
전 국회의원 박권흠朴權欽
사명당기념사업회장을 창립

회장으로, 유한성 교수를 수
석부회장으로 하여 이사와
감사 등 임원진을 구성하였
다. 
그러나 이것은 이 선양회

의 탄생을 위한 진통의 시작
에 불과하고, 이로부터 정부
의 설립 허가를 받기까지 어
렵고 까다로운 구비요건을
갖추느라 오랜 시일과 노력
이 필요했다. 이는 정부 방침
이 유사한 사단법인체의 난
립을 막고 웬만한 법인체는
모두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
체에 등록하도록 유도하는
시책에 따라 중아정부 산하
의 사단법인체 등록이 하늘
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워진
때문이었다. 임원회의가거듭
소집되어 정관 내용이 이리
저리 개정되고 임원과 회원
구성도 고쳐졌으며 목적사업
내용도 거듭 재조정된 끝에
그 명칭도 애초의‘임진란호
국정신선양회’에서‘임진란
정신문화선양회’로 바뀌는
등의 산고를 겪게 되었다.
문화체육관광부 제2 0 1 0 - 5 4

호 2 0 1 0년 9월 2 9일자로 설립
허가증이 나온 동 법인은 소

재지가 서울 마포구 창전동
2 7 - 3 5번지, 대표자 박권흠,
사업 내용은 임진란 관련 지
도자 등에 관한 문화유산 발
굴 연구, 임진란 관련 학술
연구 및 회의 개최, 임진란
관련 전시회 등 문화예술 사
업 수행, 임진란 갑주기 관련
전통의전 봉행, 기타 본회의
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
으로 명기되어 있었다. 또 서
울의 본사무소 외에 충남 아
산시 온천동 충무회관에 분
사무소를 두게도 되어 있었
다. 이같은 허가증의 내용으
로 법원에는 1 0월 5일 등기
를 필하여 발부받은 법인번
호가 2 7 0 1 2 1 - 0 0 2 8 7 9 5호였다.
안동권씨 문중에서는 충장공
忠莊公 권율權慄 도원수와
충의공忠毅公 권응수權應銖
장군이 창립초의 주선양 인
물로 선정되어 그 후손이 임
원으로 들어갔고, 충장공의
후손 권오갑權五甲 전 과기
부 차관이 창립 부회장 겸
등기이사로, 대구의 충의공
후손 권상석權相錫씨가 등기
이사로 선임되었다.
동 선양회는 1 0월 2 3일 법

인설립등기 자축을 겸한 임
원회의를 서울 종로구 경운
동 소재 박권흠 회장의 차인
연합회 사무실에서 열었다.
회의에서는 설립등기를 필하
기까지의 우여곡절이 경과로
보고되고 앞으로의 운영방안
이 토의되었다. 등기를 필한
만큼 실적을 내놓기 위해서
도 금년내 최소한 1차의 학
술대회 행사를 치러야 하는
데 날짜가 너무 촉박하다 하
였다. 유한성 수석부회장이
이 문제로 학계의 저명 교수
및 국사편찬위원회 등 학술
기관과 타진 숙의를 하고 있
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바
로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
었다.

<사진·글 權五焄>

사단법인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
정부 설립허가 받아 법원등기 마쳐

▲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의법인설립 등기 후 첫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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